
원희룡 장관,“전세사기로부터 청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할 것”

- 23일 청계천에서 청년들과 만나‘안심전세 앱(App)’현장 홍보 - 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학교 개강 및 봄 이사철을 맞아 3월 

23일(목) 오후 12시 30분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안심전세 App*

홍보부스를 방문하여 청년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.

    * 지난달 2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이 내려받기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
있으며,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2.0버전 5월 출시 예정

□ 이번 안심전세 App 홍보부스는 전세사기 주요 피해 계층인 청년들

에게 안심전세 App을 소개하고, 전세계약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

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, 청년재단과 함께 사회초년생 

청년들의 이동이 많은 청계천에 마련하였다.

ㅇ 홍보부스에서는 안심전세 App 설치안내 및 사용설명서 배포, 전세

계약 관련 전문가 현장상담, 청년주거정책 소개 등이 진행되었으며,
점심식사 후 산책을 위해 청계천을 방문한 청년·직장인 등 다양한 

시민들이 활발히 참여하였다.

ㅇ 한편,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안심전세 App에 반영하기 

위해 지난달 모집한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·개선단을 대상으로 

‘옥의티 찾기 챌린지’를 진행 중(~3.24)이며, 챌린지 기간 중 나온 

의견을 토대로 보다 편리하고 알찬정보를 담은 앱으로 개선해 

나갈 계획이다.

□ 원 장관은 홍보부스를 체험하며 “안심전세 App이 전세사기 범죄로

부터 청년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능 강화를

추진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”이라고 밝혔으며,

ㅇ 또한,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·개선단으로 활동중인 청년 공인중개사

들로부터 안심전세 App을 이용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기를 듣고 

“청년 공인중개사들이 청년 감성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양쪽의 

관점에서 안심전세App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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